
	l 가구당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단위 :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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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2. 2024년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 변화

 ● 가공식품 품목별로 2024년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곡물가공품(5만 9백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함. 곡물가공품은 과거부터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2010년대부터 20%대를 유지하며 2024년에는 가공식품 합계 중에

서 21.4%를 차지함.

 ● 2024년 가구당 월평균 당류 및 과자류의 지출액은 3만 9백 원으로 곡물가공품에 이

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3% 증가함. 가공식품 지출액 

중 당류 및 과자류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p 증가한 13.0%로 나타남.

 ● 기타식품의 월평균 지출액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

평균 8.6% 증가하여 과일가공품과 함께 가공식품 분류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만 7천 4백 원으로 전체 가공식품 지출

액 중 11.6%를 차지함.

 ● 유가공품의 월평균 지출액은 2010년부터 2만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24

년 월평균 지출액은 2만 1천 7백 원으로 전년의 2만 8백 원에 비해 4.4% 증가함.

 ● 조미식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밥 확대로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 중 차지하는 비

중이 7%대로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외식 확대로 인해 월평균 지출액이 감소세

로 접어듦. 2023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금 가격 상승 등으로 월평

 ● 엥겔계수(전체 소비지출에서 식품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는 2019년 27.7에

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었던 2020년 29.4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9.8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2023년에는 29.5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으나, 

2024년 29.7로 소폭 반등함.

	l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	식품	소비지출	추이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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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소비지출의 실질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 총지수(2020=100)로 디플레이트한 값임.

      2)   식품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식사비(외식비) 지출액을 합산한 것이며, 실질금액은 해당 지출액 각
각을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2020=100)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외식으로 디플레이트한 값의 도합임.

     3) 2000년, 2005년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도시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구당 월평균 식품 소비를 신선, 가공, 외식으로 구분하여 지출 비중 추이를 살펴

보면, 2019년 가구 식품 소비의 49.1%를 점하던 외식비 비중은 2021년 43.9%까

지 감소하였으나, 2022년부터 48.1%로 회복세를 보여 2024년은 49.9%로 지출

액 절반 수준으로 확대됨. 2024년 외식비는 4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

가함.

 ● 가구당 월평균 신선식품 지출은 2019년까지 15만 원 전후로 정체되었으나 2020

년 이후 코로나 19에 따른 가정식 증가로 18만 3천 원에서 2021년 19만 6천 원

까지 증가함.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신선식품 지출은 19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지출 비중은 2024년 22.4%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 비중은 2020년 30.2%까지 증가했다가 2021년 이

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4년 지출 비중은 27.6%로 전년도의 27.7%와 비슷한 

수준임. 지출액 기준으로는 23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2024년 식품유형별 구성비는 신선식품 22.4%, 가공식품 27.6%, 외식 49.9%로 

전년도에 비해 외식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지만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식품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

집·가공·심층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식품산업진

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생활실태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자 가계 소득과 지출을 조사·발표해 오고 있으며, 2025년 3월 ‘2024년도 '가계동향

조사'’의 원자료(전국 약 7,200가구 대상 월평균 소득지출 조사 자료)를 마이크로데

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발표함.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은 ‘가계동향조사’의 2024년 원자료를 분석하여 가구의 

식품소비지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1. 2024년 가구의 소비지출, 식품 소비지출 변화

 ●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24년 289만 478원으로 2023년의 279만 

2,035원 대비 3.5% 증가하여 2022년 이후 증가 추세가 약간 둔화됨. 소비지출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금액을 기준으로 2024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53만 1,510원으로 2023년에 비해 1.2% 증가함. 1)

2024년 가구의 가공식품  
소비 지출 변화와 특징1)

이계임  | 정희주

● 한편 가구당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4% 증가하여 85만

9,181원을 기록함. 가구당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

에 6.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둔화되는 추세임. 식품

소비지출을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를 적용2)한 실질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은 70만 6,069원으로 2023년 대비 0.9% 증가함.

1) 본 웹진에 활용한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DOI번호는 10.23333/RN.50150257.V1.1/10.23333/RN.50150243.V2.1임.

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식사비 지출액을 각각 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합산함.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의 품목별 지출액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구의 가공

식품 품목별 지출액 비중을 1~30위까지 산출하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봄. 

 ● 2024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은 식빵 및 기타 빵, 한과 및 

기타 과자, 기타 육류가공품, 즉석·동결식품 순이며, 식빵 및 기타 빵, 한과 및 기타 

과자는 매년 3위 안에 포함되는 주요한 품목으로 자리 잡음.

 ● 즉석·동결식품은 2020년 이후 3위를 차지하다가 2022년부터 기타육류가공품의 

월평균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4위를 기록함. 기타육류가공품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출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9년 5위, 2020~2021년 4위, 2022~2024

년 3위로 순위가 높아짐.

 ● 반찬류는 2000년도 22위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도 10위권에 기록되어, 그 이후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7위, 2023~2024년에는 6위를 기록함.

균 지출액이 1만 5천 6백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1만 5천 5백 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함.

 ● 주류의 월평균 지출액은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가구당 월

평균 지출액은 1만 7천 8백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함. 

 ● 2024년에 전년 대비 가공식품 월평균 소비 지출액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유지류

(11.4%), 채소가공품(9.2%), 쥬스 및 음료(9.2%), 육가공품(6.8%), 과일가공품

(5.9%), 당류 및 과자류(5.3%), 기타식품(4.9%), 유가공(4.4%) 등이며, 월평균 지

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품목은 주류(-1.2%), 조미식품(-0.4%)임. 유지류의 경

우, 최근 건강을 고려한 프리미엄 식용유(올리브유,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유 등) 소

비가 확대된 가운데, 2024년 국제 유가가 전년 대비 9.3% 상승하며 유지류 월평균 

지출액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l 가공식품	품목별	월평균	지출	변화
단위: 천 원(%)

품목 

분류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율

2000-

2010

2010-

2024

2023-

2024

곡물
가공

19.8
(18.3)

24.1
(18.5)

30.8
(21.6)

33.1
(20.4)

38.2
(20.2)

43.3
(20.3)

45.0
(20.6)

47.4
(21.5)

48.9
(21.4)

50.9
(21.4) 4.5% 3.7% 4.1%

육가공 7.3
(6.8)

6.7
(5.1)

8.0
(5.6)

9.6
(5.9)

12.2
(6.4)

14.5
(6.8)

14.9
(6.8)

15.2
(6.9)

16.5
(7.2)

17.6
(7.4) 0.8% 5.8% 6.8%

수산
가공

15.6
(14.4)

17.4
(13.4)

15.2
(10.7)

16.9
(10.4)

16.8
(8.9)

18.9
(8.9)

18.3
(8.4)

17.9
(8.1)

18.5
(8.1)

18.6
(7.8) -0.2% 1.4% 0.6%

유가공 17.7
(16.3)

19.9
(15.2)

20.9
(14.7)

20.4
(12.6)

20.2
(10.7)

21.4
(10.0)

21.2
(9.7)

20.3
(9.2)

20.8
(9.1)

21.7
(9.1) 1.7% 0.3% 4.4%

유지류 2.4
(2.2)

2.3
(1.7)

2.4
(1.7)

2.7
(1.7)

2.6
(1.4)

3.3
(1.5)

3.6
(1.7)

3.7
(1.7)

3.9
(1.7)

4.3
(1.8) 0.4% 4.2% 11.4%

과일
가공

0.4
(0.3)

0.7
(0.6)

1.3
(0.9)

2.9
(1.8)

3.3
(1.8)

3.5
(1.6)

3.6
(1.7)

3.3
(1.5)

3.8
(1.7)

4.1
(1.7) 13.2% 8.6% 5.9%

채소
가공

1.3
(1.2)

1.2
(0.9)

2.1
(1.5)

2.2
(1.3)

2.5
(1.3)

3.0
(1.4)

3.0
(1.4)

2.7
(1.2)

2.6
(1.2)

2.9
(1.2) 4.8% 2.3% 9.2%

당류 및 
과자류

12.6
(11.6)

17.4
(13.3)

19.0
(13.3)

23.9
(14.8)

25.2
(13.3)

27.4
(12.8)

27.0
(12.3)

28.2
(12.8)

29.4
(12.9)

31.0
(13.0) 4.2% 3.6% 5.3%

조미
식품

10.1
(9.4)

11.8
(9.0)

10.1
(7.1)

11.2
(6.9)

12.8
(6.8)

15.6
(7.3)

15.8
(7.2)

14.5
(6.6)

15.6
(6.8)

15.5
(6.5) -0.1% 3.1% -0.4%

기타
식품

5.0
(4.6)

7.4
(5.7)

8.6
(6.1)

11.1
(6.8)

20.0
(10.5)

23.5
(11.0)

25.2
(11.5)

25.7
(11.6)

26.1
(11.5)

27.4
(11.6) 5.7% 8.6% 4.9%

커피
및 차

4.0
(3.7)

4.8
(3.7)

6.2
(4.3)

6.7
(4.1)

8.2
(4.4)

9.1
(4.3)

9.4
(4.3)

9.5
(4.3)

9.6
(4.2)

9.7
(4.1) 4.4% 3.3% 1.8%

쥬스 및 
음료

6.9
(6.4)

9.7
(7.4)

9.4
(6.6)

10.7
(6.6)

13.7
(7.2)

14.4
(6.7)

14.3
(6.5)

14.8
(6.7)

14.5
(6.3)

15.8
(6.7) 3.1% 3.8% 9.2%

주류 5.2
(4.8)

7.0
(5.4)

8.3
(5.8)

10.8
(6.6)

13.8
(7.3)

15.7
(7.3)

17.4
(8.0)

17.9
(8.1)

18.0
(7.9)

17.8
(7.5) 4.6% 5.6% -1.2%

합계 108.4
(100.0)

130.5
(100.0)

142.2
(100.0)

162.1
(100.0)

189.4
(100.0)

213.4
(100.0)

218.7
(100.0)

221.1
(100.0)

228.2
(100.0)

237.4
(100.0) 2.8% 3.7% 4.0%

주   1) 명목금액 기준임. 
2) 곡물가공품 지출은 빵 및 떡류를 포함, 수산가공품 지출은 염건수산, 기타수산가공, 해조·해조가공품을 합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생수의 월평균 지출액은 2000년과 2010년 모두 30위권 내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2019년 20위를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18위, 2023~2024년에는 22위를 기록함. 

 ● 김치는 2000년도에는 30위 내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0년에 24위를 기록하였

고, 2020년 20위, 2021년 22위, 2022~2023년에는 19위, 2024년에는 18위로 

순위가 점진적으로 상승함.

 ● 말린 고추는 2000년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주요한 품목이었으나 2010년 14위, 

2019년에는 16위까지 하락함. 2020년 14위로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15위, 

2022년에는 20위, 2023년에는 16위, 2024년에는 20위로 하락하여 간편화 경향

을 반영함.

 ● 햄 및 베이컨은 2000년 16위에서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30위 순위 밖으로 하락함.  

	l 	연도별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	비중	상위	품목	변화

2000 2010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우유 9.2 1 우유 8.4 1 식빵및기타빵 7.8 1 식빵및기타빵 7.4 1 식빵및기타빵 7.7 1 식빵및기타빵 8.5 1 식빵및기타빵 8.5 1 식빵및기타빵 8.5

2 한과및기타과자 6.2 2 식빵및기타빵 7.2 2 한과및기타과자 7.2 2 한과및기타과자 6.8 2 한과및기타과자 6.4 2 한과및기타과자 6.7 2 한과및기타과자 6.9 2 한과기타과자 6.8

3 식빵및기타빵 6.0 3 한과및기타과자 7.2 3 우유 5.2 3 즉석·동결식품 5.0 3 즉석·동결식품 5.0 3 기타육류가공품 5.1 3 기타육류가공품 5.5 3 기타육류가공품 5.8

4 기타육류가공품 4.3 4 라면류 3.4 4 즉석·동결식품 4.9 4 기타육류가공품 4.8 4 기타육류가공품 4.9 4 즉석·동결식품 4.9 4 즉석·동결식품 4.7 4 즉석동결식품 4.7

5 말린 고추 3.7 5 커피 3.3 5 기타육류가공품 4.5 5 우유 4.7 5 우유 4.4 5 우유 4.3 5 우유 4.2 5 우유 4.0

6 김 3.3 6 기타육류가공품 3.3 6 맥주 3.7 6 맥주 3.6 6 맥주 3.8 6 맥주 3.7 6 반찬류 3.5 6 반찬류 3.5

7 라면류 3.3 7 아이스크림 3.3 7 기타음료수 3.4 7 라면류 3.3 7 반찬류 3.6 7 반찬류 3.6 7 맥주 3.4 7 맥주 3.5

8 기타음료수 3.3 8 요구르트 3.2 8 커피 3.3 8 커피 3.3 8 커피 3.3 8 아이스크림 3.3 8 기타음료수 3.3 8 기타음료수 3.4

9 요구르트 3.1 9 기타음료수 3.2 9 라면류 3.2 9 아이스크림 3.1 9 아이스크림 3.2 9 기타음료수 3.3 9 아이스크림 3.2 9 아이스크림 3.4

10 떡 3.0 10 떡 2.9 10 반찬류 3.0 10 기타음료수 3.0 10 기타음료수 2.9 10 커피 3.2 10 커피 3.1 10 커피 3.0

11 커피 2.8 11 과일 및 야채쥬스 2.7 11 아이스크림 2.9 11 반찬류 3.0 11 라면류 2.9 11 라면류 3.0 11 라면류 3.1 11 기타곡물가공품 2.9

12 분유 2.8 12 맥주 2.6 12 요구르트 2.8 12 요구르트 2.8 12 기타곡물가공품 2.7 12 기타곡물가공품 2.9 12 기타곡물가공품 2.9 12 라면류 2.9

13 과일 및 야채쥬스 2.7 13 기타곡물가공품 2.5 13 기타곡물가공품 2.5 13 기타곡물가공품 2.6 13 요구르트 2.7 13 요구르트 2.4 13 요구르트 2.4 13 요구르트 2.5

14 아이스크림 2.6 14 말린 고추 2.4 14 과일 및 야채쥬스 2.3 14 말린 고추 2.5 14 떡 2.3 14 떡 2.3 14 떡 2.3 14 떡 2.3

15 맥주 2.3 15 두부 2.0 15 떡 2.3 15 떡 2.3 15 말린 고추 2.2 15 소주 2.0 15 소주 2.0 15 케이크 1.8

16 햄 및 베이컨 2.0 16 케이크 1.9 16 말린 고추 2.2 16 과일 및 야채쥬스 2.2 16 소주 2.1 16 케이크 2.0 16 말린고추 1.9 16 과일야채주스 1.8

17 기타곡물가공품 1.9 17 반찬류 1.8 17 소주 1.9 17 소주 2.1 17 케이크 2.0 17 말린고추 1.8 17 케이크 1.9 17 소주 1.8

18 두부 1.6 18 김 1.7 18 케이크 1.8 18 케이크 1.8 18 과일 및 야채주스 1.9 18 1.6 18 과일가공품 1.9 18 김치 1.8

19 젓갈 1.5 19 햄 및 베이컨 1.6 19 과일가공품 1.8 19 과일가공품 1.6 19 과일가공품 1.7 19 생수 1.6 19 김치 1.7 19 1.7

20 참기름및들기름 1.5 20 소주 1.6 20 생수 1.6 20 김치 1.6 20 생수 1.6 20 김치 1.5 20 두부 1.6 20 말린고추 1.7

21 소주 1.5 21 즉석·동결식품 1.5 21 두부 1.4 21 생수 1.5 21 두부 1.5 21 두부 1.5 21 과일야채쥬스 1.6 21 두부 1.6

22 반찬류 1.4 22 채소가공품 1.5 22 김치 1.3 22 두부 1.5 22 김치 1.5 22 과일가공품 1.5 22 생수 1.6 22 생수 1.5

23 마른멸치 1.4 23 마른멸치 1.4 23 채소가공품 1.3 23 채소가공품 1.4 23 채소가공품 1.4 23 채소가공품 1.5 23 채소가공품 1.5 23 1.2

24 케이크 1.3 24 김치 1.3 24 김 1.3 24 김 1.3 24 기타조미식품 1.2 24 기타조미식품 1.2 24 와인과일주 1.2 24 김 1.2

25 잼,꿀,조청 1.2 25 분유 1.2 25 햄 및 베이컨 1.2 25 기타조미식품 1.2 25 김 1.1 25 김 1.1 25 기타수산가공 1.1 25 기타조미식품 1.2

26 어묵 1.2 26 수산동물통조림 1.2 26 차 1.0 26 햄 및 베이컨 1.2 26 햄 및 베이컨 1.1 26 차 1.1 26 김 1.1 26 기타수산 1.1

27 채소가공품 1.2 27 기타미분류식품 1.2 27 두유 1.0 27 차 1.0 27 차 1.0 27 기타미분류식품 1.1 27 기타조미식품 1.1 27 1.1

28 기타조미식품 1.2 28 국수류 1.1 28 사탕 및 젤리 1.0 28 치즈 1.0 28 두유 1.0 28 국수류 1.0 28 차 1.1 28 차 1.1

29 마른오징어 1.2 29 두유 1.1 29 기타조미식품 1.0 29 국수류 1.0 29 국수류 1.0 29 햄 및 베이컨 1.0 29 기타미분류식품 1.1 29 국수류 1.1

30 수산동물통조림 1.1 30 어묵 1.1 30 수산동물통조림 0.9 3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0.9 30 기타수산동물가공품 1.0 30 1.1 30 기타미분류식품 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채소가공품

과일가공품

과일및야채주스

사탕및젤리 1.0 30 사탕및젤리

사탕및젤리



3. 가구원수별 가공식품 지출 변화

 ●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지출액 증가율이 신선식품비 5.6%, 가공식품비 5.5%, 외

식비 5.2%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 지출액 비중이 유사하게 유지함.

 ● 2024년 2인 이상 가구는 전년 대비 유형별 월평균 지출액이 신선식품 6.0%, 가공

식품비 4.4%, 외식비는 12.2%로 외식이 큰 폭으로 증가함. 외식비가 식품 소비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p 증가한 반면, 가공식품과 신선식품비 비중은 각각 

0.1%p와 0.4%p 감소함.

 ● 1인 가구는 연령대별로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구성에 큰 차이를 나타냄. 20~30대 

1인 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2024년에 73.0%로 매우 높고,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이 

각각 20.6%와 6.4%를 점함.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외식비 비중은 전년 대비 

1.4%p 증가하였으나 33.8%로 20~30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신선식품과 가

공식품 비중이 각각 35.9%와 30.3%로 나타남.

	l 가구원수별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추이
단위: 천 원(%)

20.0% 20.9% 18.7%
88.5

(17.9%)

93.4 
(17.9%)

27.3%
26.8% 25.5%

125.1
(25.3%)

52.7%
52.3%

55.8%
281.0

(56.8%)

295.7 
(56.8%)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1인 가구 전체>

27.8% 28.3% 25.5%
142.0

(24.5%)

146.8 
(24.1%)

30.7% 30.0% 28.5%
163.8

(28.2%)

170.7 
(28.1%)

41.6%
41.7%

45.9%

274.8
(47.3%)

290.9 
(47.8%)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1인 가구 20~30대>

7.4% 8.3% 7.4%
36.4

(6.6%)
37.5 

(6.4%)

23.4% 23.2% 21.3%
111.3

(20.0%)

120.7 
(20.6%)

69.2% 68.5%
71.3%

406.7
(73.4%)

428.5 
(73.0%)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1인 가구 60대 이상>

40.6% 40.3% 37.7%
143.5

(36.4%)

152.1 
(35.9%)

32.7%
31.3% 30.6%

122.7
(31.2%)

128.1 
(30.3%)

26.7%

28.4%
31.7%

127.5
(32.4%)

143.1 
(33.8%)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2인 이상 가구>

132.0 
(25.3%)

주 1)   가구원수별 월평균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월평균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
산한 것임.

     2)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품목별로는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곡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

이 각각 21.2%, 21.4%로 가장 높았고, 유지류와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비중은 

공통적으로 모두 1% 내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12.8%), 주류(10.4%), 쥬스 및 음료

(8.7%), 커피 및 차(4.7%)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인 이상 가

구는 당류 및 과자류(13.0%), 유가공품(9.5%), 수산가공품(8.2%), 육가공(7.7%)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임.

 ● 1인 가구 20~30대는 곡물가공품(24.9%), 당류 및 과자류(15.6%), 주류(13.8%), 

기타식품(12.2%), 쥬스 및 음료(11.7%)가 높은 비중을 점함. 1인 가구 60대 이상

은 조미식품(12.5%), 기타식품(11.5%), 수산가공품(11.4%)이 월등히 높은 반면, 

타 가구와 비교하여 곡물가공품(18.3%)의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

	l 가구원수별	가공식품	품목별	월평균	지출	비중
단위: %

구분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곡물가공품 21.2 24.9 18.3 21.4

육가공품 5.5 5.2 5.1 7.7

수산가공품 7.1 2.9 11.4 8.2

유가공품 7.2 4.8 9.6 9.5

유지류 1.6 0.8 2.7 1.9

과일가공품 1.6 0.8 2.1 1.8

채소가공품 1.0 0.4 1.7 1.3

당류 및 과자류 11.7 15.6 9.0 13.0

조미식품 6.4 2.3 12.5 6.9

기타식품 12.8 12.2 11.5 11.2

커피 및 차 4.7 4.5 4.3 4.0

쥬스 및 음료 8.7 11.7 5.7 6.2

주류 10.4 13.8 6.1 6.9

주  1)   곡물가공품 지출액은 빵 및 떡류를 포함, 수산가공품 월평균 지출액은 염건수산, 기타수산가공, 해조·해조가공품을 
합산한 값임.

    2)   가구원수별 월평균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월평균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
산한 것임.

    3)   비중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산출, 합계가 100.0과 차이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2024년 가구원수별 상위 지출 품목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 모두 식

빵 및 기타빵과 한과 및 기타과자의 비중이 각각 1순위, 2순위로 나타남. 3순위 품목

은 1인 가구의 경우 즉석·동결식품이, 2인 이상 가구는 기타육류가공품이 차지함.

 ● 1인 가구는 맥주와 커피의 순위가 각각 4위와 8위를 기록한 반면,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맥주는 8위, 커피는 10위를 차지함. 2인 이상 가구에서 우유 지출액은 5위인

데 반해 1인 가구에서는 11위를 차지하여 다소 낮은 순위를 보이나, 1인 가구 중 가

구주 연령이 60대인 경우에는 5위로 우유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1인 가구는 기타음료수가 5위, 생수와 소주의 순위가 각각 13위, 15위, 양주 23

위, 와인 25위로 2인 이상 가구의 9위(기타음료수), 19위(소주)에 비해 음료 및 주류 

항목의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2인 이상 가구에서는 와인, 양주 모두 30위권 밖으

로 밀려나, 1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쥬스 및 음료 비중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30대의 1인 가구는 식빵 및 기타빵, 한과 및 

기타과자, 즉석동결식품이 1~3위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음료수(4위), 커피(12위), 

양주(13위), 와인(14위) 등의 지출이 큰 특징이 있음. 이에 반해 60대의 1인 가구의 

경우 우유(5위), 요구르트(8위) 등 유가공품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간단

히 식사를 대체할 만한 떡(7위)의 지출 또한 큼. 60대 가구는 김장을 하거나, 장류를 

직접 담그는 비율이 높은 특성이 있어 말린 고추(3위), 참깨들깨(20위) 지출 비중도 

높은 것이 특징임.

	l 가구원수별	월평균	지출	비중	상위	품목	변화	

1인 가구 전체 1인 가구 20~3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2인 이상 가구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1 식빵및기타빵 7.9 식빵및기타빵 10.8 식빵및기타빵 5.5 식빵및기타빵 8.5

2 한과기타과자 6.0 한과기타과자 8.2 반찬류 4.9 한과기타과자 6.8

3 즉석동결식품 5.5 즉석동결식품 8.0 말린고추 4.8 기타육류가공품 6.0

4 맥주 4.6 기타음료수 6.7 기타육류가공품 4.3 즉석동결식품 4.4

5 기타음료수 4.5 맥주 6.6 우유 4.2 우유 4.2

6 기타육류가공품 4.3 아이스크림 5.2 한과기타과자 4.1 반찬류 3.4

7 반찬류 3.9 기타곡물가공품 4.3 떡 3.3 아이스크림 3.3

8 커피 3.5 기타육류가공품 3.9 요구르트 3.2 맥주 3.2

9 기타곡물가공품 3.5 3.9 커피 3.2 기타음료수 3.1

10 라면 3.3 케이크 3.7 즉석동결식품 3.1 커피 3.0

11 우유 3.2 생수 3.5 기타곡물가공품 2.8 기타곡물가공품 2.8

12 아이스크림 3.1 커피 3.2 김치 2.8 2.8

13 생수 2.5 양주 2.9 소주 2.5 요구르트 2.6

14 김치 2.3 와인과일주 2.2 두부 2.5 떡 2.4

15 소주 2.3 우유 2.2 기타음료수 2.4 1.8

16 요구르트 2.3 반찬류 2.0 2.3 말린고추 1.8

17 떡 2.0 1.4 과일가공품 2.1 과일가공품 1.8

18 케이크 1.9 차 1.3 맥주 2.0 케이크 1.7

19 말린고추 1.9 소주 1.3 아이스크림 1.9 소주 1.7

20 1.7 요구르트 1.2 참깨들깨 1.9 김치 1.7

21 과일가공품 1.6 김치 1.1 채소가공품 1.7 두부 1.7

22 두부 1.4 0.9 생수 1.7 채소가공품 1.3

23 양주 1.4 기타미분류식품 0.9 1.7 생수 1.3

24 차 1.2 초콜릿 0.9 젓갈 1.6 김 1.2

25 와인과일주 1.1 과일가공품 0.8 참기름들기름 1.6 기타조미식품 1.2

26 두유 1.0 떡 0.8 두유 1.5 기타수산가공품 1.2

27 김 1.0 기타조미식품 0.8 김 1.5 국수류 1.1

28 채소가공품 1.0 국수류 0.8 마른멸치 1.3 1.1

29 기타수산가공품 1.0 치즈 0.7 잼꿀조청 1.3 기타미분류식품 1.1

30 기타조미식품 0.9 0.7 기타수산가공품 1.1 차 1.1

주: 가구원 수별 지출액은 OECD 균등화 방식에 따라 지출액을 해당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재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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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지출 변화

 ●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40대인 가구의 식품 소비지출이 가장 많고, 50대, 30대 가구

의 순서임. 2024년 월평균 외식 지출 비중은 20대 이하와 40~60대에서 확대된 반

면, 30대 가구에서는 약간 감소함에서는 약간 감소함.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 비중은 

가구주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가구를 제외한 연령대 가구에서 소폭 증가하거나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나며, 월평균 신선식품 지출 비중은 모든 가구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별로 7.5~34.1%로 차이가 크고, 연령대가 높을

수록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2024년 신선식품비의 경우 모든 연령대 가구에서 증가

한 반면, 20대 이하 가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신선식품비 비중은 모든 연령대 

가구에서 감소함.

 ● 가공식품비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별로 20.5~30.0%로 차이가 크지 않고,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가공식품 월평균 지출액이 31만 3천 원으로 가장 많음. 2024년 가

공식품비는 가구주가 30대인 가구에서 전년 대비 1만 6천 1백 원으로 가장 크게 증

가하고 타 연령층에서도 모두 증가함. 2024년 가공식품 지출 비중의 경우 가구주 

30대와 40대 가구에서 0.2%p 증가한 반면, 가구주 20대 이하, 60대 이상 가구에

서는 가공식품 비중이 감소하고 50대 이상 가구는 비슷한 수준임.

 ● 월평균 외식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가구주 연령대는 20대 이하 가구로 2024년 

72.0%로 가장 크며, 30대 59.5%, 40대 52.2%, 50대 51.6%, 60대 이상 37.7%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식 지출 비중이 감소함. 2024년 월평균 외식 지출 비

중은 가구주 20대 이하 가구에서 1.3%로 가장 크게 증가함.

	l 가구주	연령대별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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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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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20.4 
(21.7%)

229.9 
(34.6%)

238.1 
(34.1%)

121.6
(21.0%)

123.5
(20.5%)

230.7
(26.9%)

246.8
(27.1%)

299.4
(29.8%)

313.3
(30.0%)

258.8 
(26.7%)

269.9 
(26.7%) 190.9 

(28.8%)

196.7 
(28.2%)

409.7
(70.7%)

434.0
(72.0%)

511.0
(59.6%)

541.3
(59.5%)

521.3
(51.8%)

546.0
(52.2%) 495.4 

(51.1%)

522.4 
(51.6%)

242.9 
(36.6%)

263.3 
(37.7%)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품목별 월평균 지출 비중을 살펴본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곡물가공품의 비

중이 가장 높음. 특히 가구주 연령 20대 이하 가구는 26.0%로 가장 높았고, 30대 가

구와 60대 이상 가구는 각각 21.5%, 19.9%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비중을 보임.

 ●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의 비중이 증가

하며, 유지류, 조미식품의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집밥과도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짐작됨. 특히, 60대 이상 가구의 조미식품 비중은 11.6%로 20대 이하 가구의 

2.8%에 비해 크게 높은 편임.

 ● 반면, 가구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당류 및 과자류와 기타식품, 쥬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대조적으로 나타남. 커피 및 차류의 경우, 전 연령대

에서 약 4% 내외의 비슷한 지출 비중을 보임.

 ●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가구주 연령이 40대까지는 연령대 증가에 따라 비중이 함께 

높아지지만 50대부터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유가공품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감

소하다 60대 이상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l 가구주	연령대별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	비중	비교
단위: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0.0

5.0

10.0

15.0

20.0

25.0

30.0

곡물가공 육가공 수산가공 유가공 유지류 과일가공 채소가공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음료

주류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60대 이상 가구주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에서 식빵 및 기

타빵과 한과 및 기타과자의 비중 순위가 1, 2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말린고추의 경

우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4위로 높은 순위를 보이고 50대에서도 25위를 기록하였

으나, 그 이하 연령대에서는 30위권 내에 존재하지 않음.

 ● 즉석·동결식품은 20~30대 이하 기구에서 3위, 40~50대 가구에서 4위로 상위권에 

존재하나 60대 이상 가구에서는 8위로 낮아짐. 맥주의 경우, 20대 이하~30대 가

구에서 5위를 차지하지만, 40대에서는 8위, 50대에서는 7위, 60대 이상에서는 17

위로 순위가 낮아짐. 기타 음료수, 생수 등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위가 낮아지는 

특징을 보임.

 ● 우유의 경우 20대 이하 가구에서 13위, 30대 8위, 40~60대 5위로 연령대가 증가

할수록 높은 순위를 점함.

	l 가구주	연령대별	지출액	비중	상위	품목	비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1  식빵및기타빵 10.7 식빵및기타빵 9.6 식빵및기타빵 9.3 식빵및기타빵 9.0 식빵및기타빵 6.5

2  한과기타과자 7.9 한과기타과자 8.2 한과기타과자 8.3 한과기타과자 6.6 기타육류가공품 5.2

3  즉석동결식품 6.9 즉석동결식품 5.3 기타육류가공품 6.3 기타육류가공품 6.5 한과기타과자 4.8

4  기타음료수 6.4 기타육류가공품 5.3 즉석동결식품 5.3 즉석동결식품 4.9 말린고추 4.2

5  맥주 5.7 맥주 5.0 우유 4.5 우유 3.7 우유 4.1

6  아이스크림 5.3 기타음료수 4.4 아이스크림 4.1 반찬류 3.6 반찬류 3.4

7 기타곡물가공품 4.5 아이스크림 4.2 반찬류 4.0 맥주 3.4 떡 3.4

8  4.1 우유 4.1 맥주 3.8 기타음료수 3.4 즉석동결식품 3.2

9 기타육류가공품 4.1 반찬류 3.2 기타음료수 3.6 아이스크림 3.3 커피 3.0

10  케이크 3.9 케이크 2.9 3.3 3.3 요구르트 3.0

11  생수 3.3 커피 2.9 커피 3.0 커피 3.2 기타곡물가공품 2.9

12  커피 2.7 기타곡물가공품 2.9 기타곡물가공품 2.8 기타곡물가공품 2.9 두부 2.4

13  우유 2.4 2.8 요구르트 2.3 요구르트 2.5 기타음료수 2.4

14  반찬류 2.3 분유 2.5 케이크 2.2 떡 2.4 소주 2.3

15  양주 2.2 과일야채주스 2.3 과일야채주스 1.9 김치 2.2 라면 2.2

16  요구르트 1.5 요구르트 2.0 김치 1.6 과일가공품 2.0 아이스크림 2.2

17  차 1.5 생수 1.6 떡 1.6 소주 1.8 맥주 2.1

18  와인과일주 1.4 양주 1.5 과일가공품 1.6 과일야채주스 1.8 과일가공품 2.1

19  과일야채쥬스 1.3 와인과일주 1.5 소주 1.5 케이크 1.7 김치 2.0

20  소주 1.2 1.4 1.5 두부 1.6 채소가공품 1.9

21  김치 1.2 떡 1.4 기타미분류식품 1.4 생수 1.4 참깨들깨 1.6

22  1.2 소주 1.3 치즈 1.2 채소가공품 1.3 젓갈 1.6

23  떡 1.1 치즈 1.3 기타조미식품 1.2 기타조미식품 1.3 과일야채주스 1.5

24  기타미분류 1.1 이유식 1.2 생수 1.2 김 1.2 김 1.5

25  초콜릿 1.0 기타미분류식품 1.2 햄베이컨 1.2 말린고추 1.2 생수 1.5

26  기타조미식품 1.0 김치 1.1 두부 1.2 기타수산가공품 1.2 두유 1.4

27  국수류 1.0 기타조미식품 1.1 김 1.1 햄베이컨 1.1 참기름들기름 1.4

28  치즈 0.9 과일가공품 1.1 차 1.1 어묵 1.1 기타수산동물 1.3

29  햄베이컨 0.8 차 1.0 기타수산가공품 1.1 국수류 1.1 마른멸치 1.2

30  과일가공품 0.8 두부 1.0 국수류 1.1 기타미분류식품 1.1 국수류 1.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라면류라면류

라면류

라면류

사탕및젤리 사탕및젤리

사탕및젤리



5.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지출 변화

 ●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식품 월평균 지출액이 크게 늘고, 외식비 비중이 확대

됨. 2024년 소득 1분위(0.5%p), 3분위(1.1%p), 5분위(1.0%p) 가구에서는 전년

도 대비 외식비 비중이 증가한 반면, 신선식품과 가공식품비 지출 비중은 감소함. 

반면, 소득 2분위와 4분위 가구의 경우 외식비 비중이 각각 0.6%p, 0.4%p 감소하

고, 가공식품 비중이 각각 0.4%p와 0.5%p 증가한 특징을 보임. 

 ● 모든 소득 분위 가구의 2024년 월평균 신선식품 지출액이 증가하였으나, 신선식품

비 비중은 소득 2분위 가구(0.2%p 증가)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0.5%p 내외로 

소폭 감소함. 

 ●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액의 경우 모든 소득분위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4분위 가구에서 전년 대비 1만 8천 원의 큰 증가세를 보임. 가공식품비 비중의 경

우, 소득 2분위(0.4%p)와 소득 4분위(0.5%p)에서는 증가하였고, 다른 소득분위 

가구에서는 0.3~0.6%p 감소함.

	l 소득분위별	월평균	식품	소비지출	중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변화
단위: 천 원(%)

134.4

(32.4%)

142.5
(32.2%)

148.7
(25.1%)

157.0
(25.2%)

176.6
(22.0%)

177.3
(21.5%)

210.8 
(20.9%)

219.0 
(20.8%)

263.1 
(20.3%)

267.4 
(19.8%)

133.1

(32.1%)

140.7
(31.8%)

167.3
(28.2%)

177.9
(28.6%)

226.1
(28.2%)

227.1
(27.6%)

276.4 
(27.4%)

294.6 
(27.9%)

338.3 
(26.1%)

346.4 
(25.6%)

147.4

(35.5%)

159.7
(36.1%)

277.4
(46.8%)

287.2
(46.2%)

398.8
(49.8%)

419.2
(50.9%)

521.8 
(51.7%)

541.2 
(51.3%)

693.4 
(53.6%)

738.4 
(54.6%)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비

주: 명목금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품목별 월평균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소득분위별 가구에서 곡물가

공품의 비중이 가장 높고 대체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곡물가공품, 유가공품, 기

타식품의 지출 비중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 수산가공품, 유지류, 조미식품의 경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출 비중이 하락하

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조미식품은 5분위 가구의 지출 비중은 5.1%인데 반해 1분

위 가구의 지출 비중 10.3%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

 ● 육가공품의 경우 이전에는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증가하는 특징이 뚜렷하

게 나타났으나, 2024년의 경우, 소득 5분위 가구의 지출 비중이 소득 4분위 가구에 

비해 적은 수준임.

 ●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음료, 주류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

든 가구에서 지출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l 소득분위별	가공식품	품목별	지출	비중	비교
단위: %

0.0

5.0

10.0

15.0

20.0

25.0

곡물가공 육가공 수산가공 유가공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당류및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쥬스 및 음료 주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주: 곡물가공품 지출액은 빵 및 떡류를 포함, 수산가공품 지출액은 염건수산, 기타수산가공, 해조·해조가공품을 합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 가공식품 세부 품목별로는 모든 소득분위별 가구에서 식빵 및 기타빵의 비중 순위

가 1순위, 한과 및 기타과자 2순위, 기타육류가공품이 3위로 나타남. 소득 1분위 가

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서 즉석·동결식품이 4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포함됨.

 ● 말린 고추는 소득 1분위 가구에서 7위, 2분위 가구 15위, 3분위 가구 18위, 4분위 

27위, 5분위 30위를 차지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지출액 비중 순위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음.

 ● 주류의 경우, 맥주는 소득 1분위 가구에서 13위, 2분위 가구 10위, 3분위~5분위 

가구는 7위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지출 비중이 증가한 반면, 소주는 소

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와인 및 과일주

는 소득 5분위 가구에서만 순위권에 포함됨.

 ● 특히 기타미분류식품은 2024년에도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3분위 이상 가구

에서 지출 비중 순위 30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됨.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다

양성 선호 추세에 따라 기존 분류 내 포함되기 어려운 식품 품목에 대한 가구 지출

이 증가하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l 소득분위별	가구의	월평균	가공식품	지출	비중	상위	품목	비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품목 %

1 식빵기타빵 6.4 식빵기타빵 7.7 식빵기타빵 8.3 식빵기타빵 8.9 식빵기타빵 9.5

2 한과기타과자 5.2 한과기타과자 6.4 한과기타과자 6.8 한과기타과자 7.3 한과기타과자 7.2

3 기타육류가공품 4.8 기타육류가공품 5.2 기타육류가공품 5.8 기타육류가공품 6.2 기타육류가공품 6.1

4 반찬류 4.1 즉석동결식품 4.8 즉석동결식품 4.9 즉석동결식품 4.7 즉석동결식품 4.6

5 즉석동결식품 4.0 우유 3.9 우유 3.9 우유 4.1 우유 4.2

6 우유 4.0 기타음료 3.8 기타음료 3.8 아이스크림 3.6 반찬류 4.0

7 말린고추 3.4 커피 3.3 맥주 3.7 맥주 3.5 맥주 3.8

8 커피 3.2 아이스크림 3.2 아이스크림 3.3 기타음료 3.4 아이스크림 3.7

9 기타음료 3.1 반찬류 3.1 반찬류 3.2 반찬류 3.2 기타음료 3.1

10 3.1 맥주 3.1 커피 3.1 3.1 기타곡물가공품 2.9

11 기타곡물가공품 3.1 3.1 3.0 커피 2.9 커피 2.8

12 요구르트 2.7 기타곡물가공품 3.1기타곡물가공품 2.9 기타곡물가공품 2.9 2.6

13 맥주 2.6 떡 2.5 요구르트 2.6 요구르트 2.3 요구르트 2.5

14 떡 2.5 요구르트 2.5 떡 2.2 떡 2.2 떡 2.3

15 소주 2.5 말린고추 2.4 소주 2.0 케이크 2.0 케이크 2.2

16 아이스크림 2.4 소주 2.1 케이크 1.9 과일야채쥬스 1.8 과일야채쥬스 2.1

17 두부 2.2 김치 1.9 과일야채쥬스 1.8 과일가공품 1.7 과일가공품 1.8

18 김치 2.1 생수 1.9 말린고추 1.8 김치 1.6 김치 1.7

19 생수 2.0 두부 1.8 김치 1.8 소주 1.6 두부 1.4

20 과일가공품 1.6 과일가공품 1.6 생수 1.6 두부 1.5 소주 1.3

21 채소가공품 1.6 과일야채쥬스 1.6 과일가공품 1.6 채소가공품 1.3 치즈 1.2

22 김 1.5 케이크 1.4 두부 1.6 기타조미식품 1.2 기타조미식품 1.2

23 두유 1.4 채소가공품 1.2 채소가공품 1.3 기타미분류 1.2 기타미분류 1.2

24 참깨들깨 1.4 두유 1.2 기타조미식품 1.2 사탕젤리 1.2 생수 1.2

25 참기름들기름 1.4 차 1.2 김 1.1 생수 1.2 사탕젤리 1.2

26 젓갈 1.3 김 1.2 기타수산동물 1.1 김 1.2 와인과일주 1.1

27 1.3 기타수산동물 1.1 1.1 말린고추 1.2 김 1.1

28 과일야채쥬스 1.2 1.0 사탕젤리 1.1 기타수산동물 1.1 기타수산동물 1.1

29 마른멸치 1.1 기타조미식품 1.0 차 1.0 치즈 1.1 차 1.1

30 기타수산동물 1.1 사탕젤리 1.0 기타미분류 1.0 햄베이컨 1.1 말린고추 1.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6. 2024년 가공식품 소비의 특징

 ● 2024년 가구의 소비지출과 식품 소비지출은 실질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1.2%, 0.9% 증가하여, 실질 식품 소비지출 증가율이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에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반면 실

질 식품 소비지출은 전년 대비 1.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식품 소비 증

가율은 전체 소비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임. 2021년 이후 실질 식품 소비지출 증가

율이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 보다 낮으며, 2022년 이후 명목 식품 소비지출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식품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 식품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비지출 증가

율보다 낮게 유지됨.

라면류

라면류

라면류

라면류라면류

국수류 국수류

국수류



	● 식품 유형별로는 외식 지출이 증가하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월평균 지출이 감

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특징을 보임. 2024년 외식 월평균 지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하고, 외식 월평균 지출 비중은 49.9%를 기록해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의 

49.1%를 상회함. 

	● 식품 품목별로는 조미식품, 주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세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유지류, 채소가공품, 쥬스 및 음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남. 코로나19 기간 혼술 문화로 주류 소비가 증가했으나, 외식 회복 및 저도주 선

호 트렌드가 확산되며 주류 수요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보임. 2024년 월평균 지

출 비중 중 반찬, 기타음료는 꾸준한 순위를 유지하여 편리 및 건강 지향, 다양화 트

렌드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임.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으며, 1인 가구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가공식품 소비행태는 뚜렷한 차이

를 보임. 20~30대 1인 가구의 경우 곡물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등 간편식 소비 비

중이 높으며,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조미식품, 유가공품의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집밥 선호 및 건강한 식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공식품 월평균 지출이 가장 많은 계층은 가구주 연령대가 40대인 가구로, 육가공

품 지출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가구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산가공품, 유지류, 과일가공품, 채소가공품, 조미식품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

면, 당류 및 과자류와 기타식품, 쥬스 및 음료, 주류 비중은 가구주 연령대가 낮아질

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임.

	● 소득분위별로는 모든 소득분위 가구에서 기타식품의 월평균 지출 비중이 높아 간편

화, 고급화 트렌드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측됨. 가구의 소득분위가 높아질수

록 곡물가공품, 육가공품의 월평균 지출 비중이 상승하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월평균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품목은 수산가공품, 조미식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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